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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,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
-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(11.14.~11.25./2주간) 중 

금융전산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-

□ 금융위원회는 11.23일 오후 3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에서 2022년 

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금융전산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

하였습니다.

 ㅇ 훈련에는 금융위원회, 한국예탁결제원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, 한국

거래소, 코스콤, 금융결제원 등 10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.

<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요> 

 ▪ (일시·장소) ‘22. 11. 23. (수) 15:00~16:30,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

 ▪ (훈련내용) 전산센터 화재 발생 및 운영 중단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위원회와 

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 숙달

 ▪ (참가기관) 금융위원회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, 코스콤, 

금융결제원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금융보안원, 일산소방서 등 10개 기관

□ 훈련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산센터 운영이 

중단되고,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악성코드 포함 문자메시지가 유포되는 

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,

 ㅇ 전산센터 화재진압 현장훈련과 상황전파ž위기평가ž대응기구가동 등의 

재난대응과정 전반에 대한 토론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.



□ 최근의 전산센터 화재 및 운영 중단 사고사례를 참고하여, 금융 국가

핵심기반에서 동일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와,

 ㅇ 재해복구센터 전환시간 단축 방안 등 금융전산 재해복구체계 개선을 위한 

참여기관 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.

□ 금융위원회 사무처장(이세훈)은 모두말씀에서, 금융서비스의 정보 기술 

활용ž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되

었지만 잠재위험요인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, 위험요인을 선제적

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려는 훈련 등의 노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.

□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

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재난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

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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